
•주일�예배
•섬김�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�본당
주일�10:15��청소년부실
수요�20:00�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­�Zehnte

감사헌금�­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­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­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­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­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제39권��13호��2024년�3월�31일��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요한복음�11:25�예수께서�이르시되�나는�부활이요�생명이니�나를�믿는�

자는�죽어도�살겠고

Johannes�11:25��Jesus�spricht�zu�ihr:�Ich�bin�die�Auferstehung�und�
das�Leben.�Wer�an�mich�glaubt,�der�wird�leben,�ob�er�gleich�
stürbe;

1. 오늘은�부활절�예배로�드리며�성찬예식이�있습니다.

2. 이용희장로님�천국환송예배를�위해�섬겨주시고�기도로�함께�해�주신�

모든�성도님들께�감사드립니다.�유가족들�모두�하나님의�위로와�

평안이�함께�하시기를�바랍니다.

3. 고난주간�새벽기도에�함께�하신�모든�성도님들께�감사드리며�토요�

새벽기도�후�아침식사를�섬겨주신�청년부에게�감사드립니다.

4. 청소년부�비젼트립에�은혜를�주신�하나님께�감사드리며�함께�기도해�

주신�모든�성도님들께�감사드립니다.

5. 다음�주일(4/7)에�유아세례와�입교예식이�있습니다.(유아세례�:�박시온�

/�입교�:�신예원�유시원�이승리�김혜수�김명섭)

6. 다음�주일(4/7)�점심시간에�사무실에서�5월�일일소풍�준비모임을�

합니다.�참석대상:�각교우회�및�청년부�임원�1인

7. 상반기�성경공부(BTS)가�4/21부터�6주간�진행됩니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(주제�:�하나님의�구원경영(출애굽기),�신청�:�4/7까지�각�구역장님께)

8. 상반기�성경필사에�함께�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(민수기,�5/19까지)

9. 해외선교부에서�알바니아�단기선교�참가�신청을�받습니다.�(기간:�

8/19-24,�장소:알바니아,�부장:�박정애집사)

소병찬

유정훈

허���원

김영균

박영두

박수연

박상기

박도실

배형만

서문희

김호영

박정애

원로회,�양선

승진셀

6여,�온유

엘림셀

1조,�사랑

오르조

2조,�희락

사닥다리

03.31

04.07

04.14

04.21

찬�������양 Lobpreis 찬양부

묵�������도 Eingangsgebet 다함께

찬�������송 Lobpreis� 165장 다함께

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

성시교독 Wechsellesung 133문 인도자

대표기도 Gebet 소병찬�장로

봉�������헌 Kollekte 160장 다함께

성경봉독 Schriftlesung 고린도전서�15:51-58 인도자

찬�������양 Lobpreis 그�사랑 성가대

말씀선포 Predigt� 사망을�삼키고�이기리 한성호�목사

광�������고 Abkündigungen 인도자

1부

2부�

※

※

※

성��찬��식

찬�������양 Lobpreis 229장�(1-3절) 다함께

기�������도 Gebet 인도자

말�������씀 Schriftlesung 마태복음�26:26-28 인도자

분병/분잔 성찬위원

찬�������양 Schlusslied 171장 다함께

축복기도 Segen �한성호�목사

※

※



기도�제목

다시�오심부활절�(Ostern,�Easter)

초대교회에서는�부활절을�'파스카'(Πάσχα)로�불렀습니다.

구약의�유월절(Passover)을�뜻하는�히브리어�'페사흐'(פַּסחָא)에서�나온�말입니다.�

이는�구약의�초대�교인들이�예수�그리스도가�영원한�유월절�양으로서�우리를�위하여�구속�희생을�

당한�사실에�근거하여�구약의�유월절을�예수의�부활�기념일로�변용시켜�기념한데서�유래한�말입니다.

성경에서�알려주는�부활절은�무교절�다음에�오는�첫�번째�안식일�다음날인�일요일입니다.

오늘날�대부분의�교회에서는�춘분(春分)�당일�혹은�그�직후�보름달(滿⽉)�이후�첫�번째�일요일로�

정하고�있으며�보통�3월�22일부터�4월�25일�사이가�됩니다.(일부�동방�교회에서는�다른�기준을�

사용)

부활절은�십자가에�매달려�죽은�예수�그리스도가�사흘(3일)�만에�부활했음을�기념하는�기독교의�가장�

중요한�축일이자�최대�명절입니다.

부활절의�중심�주제는�예수님의�죽으심과�다시�사심,�그리고�40일�후�승천과�50일�후�성령강림이라�

할�수�있습니다.

부활절�전�주일들을�제외한�40일�동안은�예수의�고난을�묵상하는�사순절이고,�특히�1주일�전은�

고난주간으로�지켜지고�있습니다.

부활절에�대한�개신교회의�태도는�역사�속에서�변화도�있었습니다.

청교도주의적인�교파에서는�준수를�거부하기도�한�적이�있으나,�20세기에�들어와서는�많은�중요성이�

부여되어�부활절예배가�널리�행해지고�있습니다.

부활절과�관련된�풍습과�상징은�다양하게�나타났으며�부활절�달걀,�부활절�토끼,�부활절�백합�등은�

각각�새로운�삶,�풍요,�순수함을�나타냅니다.

흰�옷은�새로운�생명을�나타낸다고�하여�부활절에�흰옷을�입기도�합니다.

그래서�일까요?�부활절의�색깔은�흰색입니다.

부활절을�맞아�흰�옷�입은�순결한�그리스도의�신부가�되어�부활의�기쁨에�함께�하는�모든�성도님들을�

사랑하고�축복합니다.

1. 비젼트립을�통해�받은�은혜를�기억하고�간직하며�성령과�믿음이�충만한�청소년부가�되게�하옵소서.

2. 하나님의�나라와�그의�의를�먼저�구하는�성도,�가정,�교회가�되게�하옵소서.

3. 예수님을�왕으로�인정하지�않고�내가�삶의�주인이�되어�교만하게�살았던�죄악을�용서하소서.

4. 세상의�가치를�추구하다가�맘몬을�숭배하고�흔들리는�세상에서�믿음마저�흔들렸던�죄를�용서하소서.

5. 구원의�감격을�잃어버리고�형식적인�신앙생활을�하면서�남을�정죄한�죄악을�용서하소서.

6. 하나님의�말씀에�불순종하고�세상과�타협하며�불의를�행하였던�죄악들을�용서하소서.

7. 하나님�나라를�모형으로�주신�가정을�우리의�이기심으로�깨뜨린�죄악을�용서하소서.

8. 2024년�아비투어를�준비하는�자녀들에게�성령의�지혜와�총기를�충만하게�하옵소서.(이민호,�김윤찬)

9. 아픈�성도들과�가족들을�치료하여�주옵소서.

10. 출산과�잉태의�기쁨을�허락하신�하나님께�감사드립니다.�장윤오(안성희집사),�최이안(이지우성도),�

박리아(이효선성도),�엘리�서안�Schröder(이유정집사)와�출산을�앞�둔�김나윤성도와�태아에게�건강과�

평안을�주옵소서.

11. 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주의�말씀과�은혜로�복음전파에�충성할�수�있도록�건강주시고�모든�필요를�

채워�주옵소서.

������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

먼�하늘�이상한�구름만�떠도�행여나�내�주님�오시는가�해�머리들고�

멀리멀리�바라보는�맘�오�주여�언제나�오시렵니까�-�손양원

Even�if�there�is�a�strange�cloud�in�the�far�sky,�I�look�to�see�if�today�

is�the�day�that�the�Lord�is�coming�back�and�wonder,�“Oh,�Lord,�

when�are�you�coming�back?”�-�Son�Yang-won

그리스도인은�주님의�다시�오심을�사모하며�준비해야�합니다.

올바른�재림의�준비는�때와�시기를�정확히�아는데�있지�않습니다.

한때�시한부�종말론자들이�재림의�시기를�안다고�하면서�사회적인�물의를�일으킨�적이�있었습니다.

이에�대한�반작용으로�재림에�대하여�무관심하고�거부하는�것�또한��잘못된�것입니다.

재림을�사모하는�삶은�일상에서�거룩하고�경건한�삶을�살아가는�데서�시작됩니다.

이�땅에�가치를�두지�않고�새�하늘과�새�땅을�간절히�소망하며�주님의�말씀대로

오늘�하루를�살아내는�것입니다.


